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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틀어가기 

우리말을 로마자로 척는 일은 애초에 외국인들의 관심사였다. 서양인들은 대 

체로 로마자를 문자로 쓰고 있었고 한국에 대해 언급할 때 . 특히 한국의 지명이 

나 인명을 언급할 때에 로마자로 적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19세기부터 서양인 

틀은 한국의 지명이나 인명을 로마자로 적기 위한 체계적인 표기법을 고안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영향력 있는 표기법은 1939년에 만들어진 머륜 라 

이써 표기법이다. 이 앞1법은 현재 대부분의 영어 지도에서 한국 지명을 표기 

할 때에 이용되고 있어서 한국어 특히 한국 지명을 적기 위한 표준화된 표기법이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1959년부터 1983년까지 약 4반세기 동안 정부의 공식 

표기법이 있었다. 이 표기법은 1984년 l월 13일에 새로 고시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1984년에 고시되어 현재 발효중인 현행 표기법은 

머륨 라이써 표기법과 그리 다르지 않다. 지명뿐 아니라 인명， 기관명 퉁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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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방법으로 국내외에서 로마자로 적히고 있는지를 살며보려는 것이 이 글의 목 

적이다. 

n. 국내 실태 

1. 도로 표지환과 쩌철역의 지명 표기 

전국의 고속도로와 국도의 도로 표지판에는 지명이 한글과 로마자로 표기되어 

있다. 실제로 로마자 표기는 1984년에 고시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되 

어 있다. 도로 표지판의 제작은 정부의 규정에 따라 간판 제작자들이 하기 때문 

에 정부에서 고시한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로마자 표기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지들의 실수로 엉뚱하게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이따금 나타난 

다. 

한 예로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는 로마자 표기로 Indókwon으로 되어 있 

는데 Indõgwon이 옳다. 이는 실수라 할 것이다. 모음 눠’는 wo로 적도록 되어 

있는데 wõ로 표기된 사례도 많다. 이 역시 표기법을 정확히 알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다. 도로 표지판과 지하철 역명의 로마자 표기가 잘못되었다면 이는 표기법 

을 지키려고는 하였으나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실수이지 의도적인 것이 아 

니다.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할 것은 반달표와 어갯점이다.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는 

“인쇄와 타자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의미의 혼통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반달표와 

어갯점을 생략할 수 있다 .. 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전국의 도로 표지판과 지하철 

역에는 반달표와 어껏점을 생략하지 않고 다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김포공항 내에 국내선 항공기 노선의 출발과 도착을 알리는 안내판의 

로마자 표기에는 반달표와 어껏점이 생략되어 있다. 예를 들어 ‘목포’는 Mok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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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어갯점을 생략뼈 Mokpo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대한항공에서 만든 국내 

선 항공편 안내 책자에도 반달표와 어갯점은 생략되어 있다. 예컨대 .여수’는 

Yõsu로 적어야 하나 반달표를 생략뼈 Yosu로 표기되어 있다. ‘요수’라는 지명 

이 없으므로 Yosu라 표기해도 의사 소휩 별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하겠 

다. 그러나 인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인명 표기 

한국인에게는 한글이란 편리한 문자가 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글 

만으로 문자 생활을 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여권에는 이륨을 한글로 표기함은 

물론 로마자로 표기하게 되어 있다. 신용카드에도 로마자로 이룸아 각인되어 있 

다. 여권과 신용카드는 특수충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대중에게 보급되어 있다. 따 

라서 로마자 표기는 일부 특수충만의 문제일 수는 없게 되어 있다. 한때 머쿨 라 

이째 페법이 한국 사람에게는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로마자 표기란 명범한 

일반 대중은 할 일이 없고 따라서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반론이 머륜 라 

이샤워 표기법을 지지하는 사랍들에게서 나왔다. 여권과 신용카드가 대중화되어 

있는 요즈음 로마자 표기는 일부 전문가들만 할 줄 알면 된다는 논리는 더 이상 

지지를 받기 어렵다 할 것이다. 아직도 머륜 라이샤워 표기법을 옹호하는 일부 

외국인들은 머륜 라이샤워 표기법이 보통의 한국 사랍들에게 너무 어렵다면 로마 

자 표기를 안내해 주는 상셜 안내 사무실을 정부에서 열어서 보통의 국민들이 이 

사무실로 로마자 표기를 문의효땐 될 것이 아닌가 하고 。에디어를 제안하기도 

한다. 

로마자 표기의 필요성은 지식인이거나 외국과의 교류 가능성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랍에게는 더욱 커진다. 명함에는 이름뿐 아니라 직장 주소가 로마자 

로 표기된다. 회사명의 로마자 표기는 필수적이라 할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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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들이 자7] 0]름을 어떤 표기 방법에 따라 로마자로 적는지 알7] 위해 

연합통신사에 펴낸 Korea Annual 1996에 수록된 인명 가운데 846명의 표기 

를 살펴보았다. Korea Annual 1996에 수록된 인명은 이른바 우리 사회의 지도 

충 인사들이며 그 중에는 외국에서 유학이나 근무를 한 사랍들도 적지 않다. 

우천 성씨를 보자강’ 씨는 K뻐g이 대부분이고 팝l법과 일치한다고’ 씨는 

Ko , Koh가 나타나는데 Ko가 표기법과 일치하는 표기이다. ‘구’ 씨는 Koo가 많 

은데 표기법에 따르면 Ku이다. 낌 씨는 Gim으로 적은 사례가 하나 나타나고 

나머지는 모두 Kim인데 Kim이 표기법과 일치한다. ‘문’ 씨는 표기법에 따른 

Mun으로 적은 사람은 없고 모두 Moon으로 적고 있다박’ 씨는 Park으로 적 

은 사랍이 대부분인데 표기법에 따르면 Pak이다. ‘배’ 씨의 경우는 Bae로 표기하 

고 있는데 표기법에 따르면 Pae이다 . 

. 서. 씨는 S따1로 적은 예가 대부분이나 표기법에 따르면 00이다. 00로 적은 

사랍은 아무도 없었다. ‘성’ 씨는 Seong, Sung을 쓰고 있었지만 표기법에 따른 

OOng으로 쓴 사랍은 없었다. ‘신’ 씨의 경우 표기법에 따른 Shin으로 대부분 적 

었지만 Synn으로 적은 사례도 있었다얀 씨의 경우 따mO] 대부분이었고 An 

으로 적은 사례가 드물게 나타났다. ‘엄. 씨는 Um과 uhm의 사례만 나타났으나 

표기법에 따르면 ÖmO]다. ‘오. 씨는 모두 Oh로 적고 있는데 표기법에 따르면 。

이다. ‘유’ 씨는 매우 다양하게 표기되고 있다. 표기법과 일치하는 Yu도 있지만 

Yoo , 퍼u， Joo , Rew, You , Lew 퉁이 쓰이고 있다 .윤’ 씨는 Yoon이 더 많고 

Yun은 드물게 나타나는데 표기법과 일치하는 것은 Yun이다. ‘이’ 씨는 Lee가 

압도적이나 다른 표기도 나타난다 Yi， 뻐ee ， Ri, 뻐e 퉁이 쓰였다 . 

. 장. 씨는 Chang이 압도적이고 Jang이 부분적으로 쓰이는데 표기법에 따른 

표기는 Ch킹19이다전’ 씨는 Chun, Chon, Jeon이 쓰이고 있는데 표기법에 

따르면 Chðn이다. ‘정’ 씨는 Chung이 가장 많고 그 밖에 Jhung, Jeung이 쓰 

인다. 그러나 표기법에 따른 Chöng은 발견되지 않는다. ‘조. 씨는 Cho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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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쓰이지만 간혹 Jo , Joh, Zoh, Zo , Chou, Chough도 쓰인다. ‘진’ 씨는 표 

기법에 따르면 Chino1나 주로 Jin으로 적는다. ‘차. 씨는 표기법에 따르면 Ch’a 

이나 모두 어갯점을 생략빼 Cha로 적는다채 ‘천’ . ‘최’ 씨 둥도 어갯점이 있 

어야 하나 어갯점을 쓰는 사랍은 없다‘ .최’ 씨의 경우 표기법에 따르면 Ch’oe이 

나 Choi가 훨씬 더 많고 Choe는 드물다. 그 밖에 Choy, Chey로 적는 경우도 

있었다 . 

• 허’ 씨의 경우 Huh, Hur로 적고 있으나 표기법에 따르면 Hö이다. ‘현. 씨의 

경우는 표기법에 따르면 Hyön이나 Hyun이 대부분이다. ‘홍’ 씨는 표기법과 일 

치하게 모두 Hong으로 적고 있다. ‘황’ 씨의 경우는 표기법과 일치하게 Hwang 

이 대부분이나 Hu없19의 예도 나타난다. 

모음 표기에서 ‘ } ’를 표기법에 따라 6로 표기하는 사랍은 단 한 사랍도 없었 

다. 대부분이 u'-t uh로 쓰고 있었다. 그런데 , ~ 를 u'-t uh로 표기하는 것은 체 

계적인 표기법에서는 없다. ‘T’의 경우는 00가 대부분이고 표기법에 맞게 U로 적 

는 사례는 드물다. 뉴도 마찬가지여서 yoo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 1 ’의 

경우는 i와 ee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다. 자음의 경우 ‘최’차， ‘천’， ‘추. 씨 둥 

에서 어갯점을 쓰는 사랍은 단 한 사랍도 없었다. 

이름의 경우도 성과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는데 다만 이룸에는 , ~ ’ 모음이 eo 

로 표기되는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난다. 이름셰 -가 들어 있을 경우 표기법에 

따른 잉는 나타나지 않는데 eu가 U보다 더 많다. ‘ 1 ’의 경우 성씨에는 i와 ee가 

비슷한 정도로 많이 냐타나지만 이름에는 i가 훨씬 많이 나타난다. 

이름에는 ‘c '이 초성에 나타났을 때 d로 적는 사례가 t로 적는 예보다 압도적 

으로 많이 나타난다. ‘ t!'도 b로 나타나는 사례가 p로 적는 예보다 훨씬 많이 나 

타난다. ‘z’도 j로 적는 사례가 ch보다 훨씬 많다. 성의 경우와는 반대 현상이다. 

예를 들어 ‘조성준.을 Cho Sur멍 Joo얻로 적거나 ‘쇄석 ‘조총석’을 Cho Jae 

S바ι Cho Jong Seok으로 척는 사례가 성을 적을 때와 이륨을 척을 때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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À}를 쓴 예들이다. ‘박범진’박봉배’를 Park Bum Jin, Park Pong Bae로 적 

는 사례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예틀은 국어의 통일한 소리를 성에 적을 때와 이 

름에 척을 때에 서로 다르게 로마자 표기한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한 가지 해석 방법이 있기는 하다. 즉 성은 ‘조. 씨가 Cho, '박’ 씨 

가 Park으로굳어져 있으니까그냥그대로두고이름에 대해서만은 ‘Z’을 j ， 님. 

을 b로 하는 표기법을 적용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것이다; 

3. 희뺑 

회사 이름 가운데 모음 ‘ } ’가 135개가 나타났는데 U로 73 , 버1가 2, eo가 

33, 0가 30 ， õ는 0으로 나타났다. 크게 보아 u, eo, 0의 세 가지 방법으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의 경우 U, 00, WOO의 순으로 나타난다. 인명과 달리 ‘ 1 ’ 

를 ee로 쓰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i로 대부분 표가되고 있음이 특정척이다. 

자음의 경우 닉’은 k가 g보다 약 5:1의 비율로 더 높게 나타나나 'c' ‘ H ’, 

‘z’은 표기법에 따른 t. p, ch가 d, b, j보다 더 적게 나타난다. 받침 ‘기’을 g로 

표기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모두 k로 표기하고 있다. 초성을 g로 적는 경우 

에도 받침은 k로 적는 것은 받침에서는 k로 적어야만 발음이 보다 가째질 것이 

란 생각 때문으로 보인다. 

인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표기를 태하지 않은 예가 더 많다. 대표척 

인 기업인 삼성 ， 현대， 대우만 보더라도 구문교부 표기법에 따르면 S없nseong， 

Hyeondae , Daeu이고 현행 표기법에 따르면 S킹nsõng， Hyõndae , Taeu이나 

지금 각 기업에서 내거는 표기는 Sarnsung, Hyundai , Daewoo이어서 어느 표 

기법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현대의 .대’나 대우의 ‘대’나 같은데도 dai. dae로 달 

리 쓰고 있다. 회사명을 로마자로 표기할 때 얼마나 편의적으로 하고 있는지 잘 

보여 주는 예들이다. 회사명 표기는 아예 표기법에 따르지 않는다고 규정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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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금의 현실을 보면 마치 그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4. 국내 영자 신문의 표기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인 독립신문의 영문판 안1e Independent를 보 

자. 창간호인 1896년 4월 7일자에는 .경성 ， 해주， 공주， 문천， 박천， 영암， 익산， 

덕산， 정읍， 봉산， 진잠， 파주， 안산， 정평.을 각각 파ung Sung. Hai Ju. 

Kong Ju. Mun Chun. Pak Chun. Yung Am. Ik San. Tok San. Chong 

Eup. Bong San. Chin Cham. Pa Ju. An San. Chöng P’yung으로 적고 있 

다. 4월 9일자에는 ‘위원. 금구， 태인， 정읍， 장성， 영광， 무장， 고창， 홍덕. 고부， 

부안. 김제， 만경 ， 옥구， 함열. 용안， 익산. 여산， 고산을 wì Won. Chun Ju. 

Keum Ku. Ta Ju. Cheung Eup. Chang Song. Yong Gwang. Mu Jang. 

Ko Chang. Heung Dok. Ko Bu. pu An. Kim Jé. Man Gyung. Ok Ku. 

Ham Tol. Yong An. Ik San. Yö San. Ko San으로 적고 있다. ‘정읍.이 각각 

Chong Eup. Cheung Eup으로 달리 적히고 있음이 발견된다. 또한 경성’을 

Kyung Sung으로 척는 것처럼 . ~ ’를 U로 적는 뿌리 깊은 습관이 이미 1896년 

에도 나타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전주’를 Chun Ju로 적음으후써 ‘ } ’나 } 모 

두 같은 U로 적는 예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예들은 당시에 일정한 원칙에 따라 

로마자 표기를 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 

당시의 인명 표기에서 특이한 것은 ‘김’ 씨를 Kim으로 적고 있는 것과 ‘이’ 씨 

가 Yi와 Ye가 나타날 뿐 요즘 보편적인 Lee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박’ 씨는 

Pak으로 적고 었다. 그리고 ‘민영환’의 ‘환’을 Whan으로 적고 있는데 .옹’올 wh 

로 적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오늘날은 어떤가? 국내 영자 신문의 하나인 Korea Herald는 한국 지명을 척 

을 때에 현행 표기법대로 하되 반달표와 어갯점을 생략한다. ‘서울. 대전，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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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롱， 대구， 부산， 제주’ 둥을 Seoul , Taejon, Chunchon, 없때nung， 

Taegu, Pusan, Cheju로 적고 있다. ‘강원， 원통’은 K뻐gwon， Wontong이다. 

반달표와 어껏점의 생략은 아예 내규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인천은 언제 

나 lnchon이지 lnch’õn으혹 표기되고 있지 않으며 서초는 앉5ch’o가 아닌 

Soch。이다. 

그러나 이 신문에서 현행 표기법이 반달표와 어갯점의 생략을 제외하고는 일 

사불란하게 지켜지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1997년 6월 6일 특집으로 동대 

문 시장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명화 시장， 신명화 시장， 동명화 시장’을 각각 

Pyonghwa Market , Shinpyonghwa Market , Dongpyonghwa Market로 

적고 있다동평화를 표기법대로 따라 적자면 반달표와 어햇점을 생략하더라도 

Tongpyon빼wa가 됨은 물론이다. 

그빨1 아니다. 분당의 ‘정자동’은 6월 6일 8연 기A에서 Jur랩a-dong으로 

표기하였고 .신사동’은 Sinsa-dong, 전주 완산구의 ‘효자동.은 Hyocha-dong으 

로 표기하였는데 표기법에 따르면 각각 Chõngja-dong, Shinsa-dong, 

Hy이a-dong이다과외’를 Kwaway(1997. 6. 7，)로 적는 것도 체계적인 표기 

법에 따른 것이 아니다. 

인명은 。}예 원칙이 없어 보인다. 김현철의 ‘현철’을 Hyun-chul로 적는다든 

지， ‘정동영’을 Chung Dong-young이라 적은 것은 비체계적이고 편의적인 표기 

의 예다이석’을 Lee S따‘으로 표기한 것도 현행 표기법을 안 따른 것이다. ‘유 

지웅.을 Yu Ji-woong으로 표기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5. 종합 

로마자 표기법은 1984년에 고시되었으나 교파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배울 기회가 없다. 개인이 따로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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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 표기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도리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로마자 표기법이란 것이 있는 줄도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이 점은 상당히 높은 

학력을 갖춘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지도층 인사를 포함해서 대부 

분의 국민들은 로마자 표기법이란 게 있는 줄도 모른 채 자기 나름대로 제 이름 

을 로마자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 1997년 4월에 경기도 소재 한 대학의 학생 12명에게 ‘대전’을 로마자 

로 쓰게 해 보았더니 12명의 학생이 전부 다르게 표기하였는데 127l지 어느 것 

도 현행 표기법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것은 현행 표기법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 

려지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그러다 보니 사랍들이 쓰고 있는 표기는 일정한 원 

칙이 없이 각자의 지식과 직관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사랍들의 지식과 

직관은 매우 무원칙하고 엉성하기 짝이 없다. 예를 들어 .송훈석.을 Song Hun 

S따‘과 같이 '，'’도 u, ’ { ’도 U로 적는 것이 그런 예이다. 일정한 원칙이 없다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표기를 한다는 것과 통한다. 예측 불가능한 표기는 한글로 

무엇을 표기한 것인지 알 수 없게 함은 물론 발음도 어렵게 한다. Song Hun 

Suk에는 u가 두 번 나오는데 서로 다르게 원어야 한다고 생각할 외국인은 없을 

것이다. 

m. 국외 실태 

1. 영어 

영어권에서는 1939년에 처음만들어진 머륭라이샤워 표기법이 한국의 지명， 

인명을 로마자로 적는 데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지도나 백과사전이 거의 일치되 

게 머콜 라이λ태 표기법을 따라 한국의 지명을 적고 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갖 

고 있는 Encyclopaedia Brit없IDÎca(1979)와 유명 지도의 하나인 Phi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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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s of the World(1995)의 한국 지명 표기를 보면 머륜 라이쐐 표기법을 

철저히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자인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은 반달표 

와 어껏점까지 다 표기합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 보인다. 

그런데 영어권의 이들 자료는 머륜 라이쐐 표기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현 

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파는 일부 다른 경우가 생긴다. 첫째， 국어의 ‘시， 식. 

신， 실， 심， 십.의 .λ’을 s로 표기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현행 표기법에 따르면 

sh이다. 둘째궈’를 wö로 표기하고 있는데 현행 표기법에 따르면 wo이다. 셋 

째. 격음화한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아 일테면 ‘묵호.를 Mukho로 표기하고 

있는데 현행 표기법에 따르면 Muk'。이다. 

2. 독옐어 

1988년에 나온 백과사전 Broc빼aus-Enzyklo때며e에는 한국 지명이 대체 

로 머쿨 라셰λ￥워 팝l법에 따라 표기되어 있다. 그래서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청주， 전주， 제주가 각각 Pusan. Taegu. Kwam깅u. Inchon. Ta밍on. 

Chon밍u. Choniu. ChEÜU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은 Seoul로 표기되어 있는 

데 머륜 라이샤워 표기법에 따르면 sö띠이 되지만 굳어진 관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것은 ‘명양.의 표기이다. 머륨 라이써 표기법에 따르면 p'yön양Y때g 

이다. 그런데 이 지도에는 Pjongj하19로 되어 있다. 병안남도’와 .명안북도’도 각 

각 Pjongan-namdo. Pjongan-pukto.로 표기되어 있어서 명양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명.을 p'yöng가 아닌 Pjong로 표기하고 있다. 독일어에서는 y가 아닌 j 

가 반모음을 나타내는 것을 반영한 듯이 보인다. 그런데 같은 이중모음이 나타나 

는 경주.는 Kyongju로 표기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다. 

또 ‘묵호’가 Mukho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머쿨 라이샤워 표기법에 따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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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신의주’가 Sinui.iu로 되어 있는데 역시 머륨 라이샤워 표기법에 따른 것 

이다. 

이 책에는 반달표와 어갯점이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다. 즉 반달표와 어햇점을 

모두 생략하였다. 예를 들어 ‘영천’은 Yöngch’ön이 되어야 하는데 Yongchon으 

로， ‘춘천’은 Ch'unch'’ön으로 표기되어야 하는데 Chunchon으로 표기되어 있다. 

1994년에 나온 Meyers neuer Weltatlas의 한국 지명도 마찬가지로 머률 

라이샤워 IDl법에 따라 표기되어 있다. 그래서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이 

각각 Pusan, Taegu , Kwangju, Inchon, Tacion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서 

풍은 Seoul로 표기되어 있고 ‘명양.은 Pjongjang.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 .묵호’ 

가 Mukho로. ‘신의주’가 Sinui.iu로 되어 있는 것도 같다. 반달표와 어갯점이 전 

혀 사용되고 있지 않다. 셜악산의 껄약이 Seolag으로 적혀 있는데 표기법에 따 

르면 Sör하‘。1다. 왜 se이ag으로 나타나 있는지 의문스렵다. 

독일에서 나온 두 자료를 검토해 보면 철저하게 반달표와 어갯점을 생략하고 

있어서 한국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한글로 복원하기가 불가능함올 알 수 있다. 

3. 프랑스어 

1995년에 나온 Grand Atlas , 1986년에 나온 Le grand atlas de 

geographie, 그리고 1996년에 나온 Quid 1996의 한국어l 관한 기술을 살펴보 

면 한국의 지명， 인명이 머클 라이샤워 표기법에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달 

표와 어껏점까지 다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반드시포든 자료가 한국 지명‘ 인명을 머륜 라아써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은 아니다. Dictionnaire des oeuvres de tous les temps et de 

tous les pays(1987)은 ‘z’을 dj로 표기하고 있고 ‘과’도 wa가 아닌 oa라 표기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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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yclopoedia Univers외is(1985) 역시 체계적으로 ‘x’을 di로 ‘과’를 oa 

로 내 ’를 ae 또는 ai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백과사전의 표기는 철저하게 체 

계적이지는 않아 보인다두만’을 Touman으로 표기하는 것처럼 '-r’를 ou로 표 

기하는 경우불국샤를 Pulguksa로도 하고 R빼빼sa로도 하는 경우명양’을 

P’iöngy와19으로도 P’yö맹Y없19으로도 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4. 종합 

지명의 경우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머륜 라이샤워 표기법이 쓰이고 있고 독일 

과 프랑스도 영어식 표기 즉 머륜 라이샤워식 표기를 따르고 있어 보인다. 그러 

나 인명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개인의 고유한 인명 표기를 따르는 경우도 있 

고 프랑스처럽 아예 프랑스의 고유한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프랑 

스에서 ‘i’을 tch로 표기하고 '.7.’올 di로 표기하는 것이 그 예이다. 

N. 결론 

로마자 표기법은 국내에서는 도로 표지판이나 지하철의 지명 표기에서는 대체 

로 지켜지고 있지만 개인이 자기 이름을 표기할 때에나 기업이 회사명을 표기할 

때에는 거의 이에 따르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일반 국민 

들이 현행 표기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간혹 아는 사랍의 경우에도 반달표 

와 어갯점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거나 그것틀을 컴퓨터에서 찍기가 용이하지 않 

기 때문에 표기법을 따르기보다는 개인적인 표기를 하고 있다. 표기법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는 U를 '1 ’에도 쓰고 ·뉘에도 쓴다든지， 형제가 성을 

서로 다르게 로마자로 적음으로써 서로 다른 성이 되어 버리는 것과 같은 현상들 

이다. 지커지 않아도 그앤 표기법의 01약한 구속력도 문제。1지만 지키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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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키기 어려운 표기법 자체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누구든 표기법을 지킬 수 

있게 표기법을 만틀어 주는 것이 우천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만들어진 표기법올 

모두가 준수하도록 교육과 계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현재와 같은 로 

마자 표기의 혼란상을 극복할 수 있올 것이다. 누구나 제 마음대로 표기하게 언 

제까지 방관할것인가? 

외국에서는 지도 둥어1서 한국의 지명은 머륭 라이λF워 표기법이 널리 쓰이고 

있다. 단， 반달표와 어갯점은 잘 찍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에겐 ‘ { ’와 . ....J_. 

-와‘I’가별로구별되어 들리지도않고‘-， t t:., 님^’파‘격 E . 표;;:’도마 

찬가지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구별이다. 반달표와 어껏점의 단순한 생략 

은 국어의 소중한 음운 대립올 돼하는 것이다. 반달표와 어갯정을 생략하지 않 

고 늘 찍어 주든지 아니면 반달표와 어햇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별해 주든지 

돼일해야 할 것이다. 반달표와 어갯정이 찍힌 글자가 영어를 비롯해서 서양 언어 

들에서 사용되지 않는 글자엄올 생각할 때 해답은 자명해진다고 본다. 

혼효l 로마자 표기와 영어는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반달표와 어쨌 같은 구별 

기호는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로마자 표기와 영어는 사실상 같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글로 표기된 외국의 지명이 한쾌 백과 사전에 오르듯이 로마자로 표 

기된 한국의 지명은 영어와 기타 로마자를 쓰는 언어로 쓰인 백과 사전과 지도에 

오른다. 즉 한국의 고유명사 로마자 표기는 영어 속에 쓰이게 마련이고 로마자 

표기와 영어가 다를 이유가 없다. 영어에서 쓰이지 않는 반달표와 어갯정이 없어 

져야할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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